
GIST 고등광기술연구원,
스위스 베른대에도 공동연구사무소 개소

한·스위스 양국에 연구 거점 마련
- GIST 고등광기술연구원(APRI)-베른대 응용물리학연구소(IAP), 지난 9월 국내 개소에 이어 

23일(현지시간) 스위스에도 공동연구사무소 개소

- 양자광기술 공동연구 확대… 스위스 고고도 연구시설 방문·연구 협의

▲ 베른대학교 응용물리학연구소(IAP)에 마련된 ‘한·스위스 공동연구사무소’ 앞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베른대학교 응용물리학연구

소(IAP) 알렉산더 하이트 교수, GIST 고등광기술연구원 이영락 원장, 베른대학교 응

용물리학연구소(IAP) 소장 아드리안 카발리에리 교수, 앙드레 스테파노프 교수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고등광기술연구원(APRI, 원장 이영락)

이 10월 23일(금, 현지시간) 스위스 베른대학교 응용물리학연구소(IAP)에서 ‘한·스위

스 공동연구사무소(Swiss-Korean Research Office)’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GIST 고등광기술연구원에 ‘APRI-IAP 공동연구사무소’을 개소한 데 이어 

이번에 스위스에도 공동연구사무소을 마련하면서, 양 기관은 한국과 스위스 양국에 

공동연구 거점을 갖추게 됐다.

GIST 고등광기술연구원은 2009년부터 베른대학교 응용물리학연구소와 레이저·광학 

분야 공동연구를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양자과학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양 기관은 스위스 베른대학교 짐머발트 천문대와 약 57km 떨어진 융프라우



요흐 고고도 연구시설을 연결해, 먼 거리에서도 양자정보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스위스 방문에서 GIST 연구진은 10월 22일 융프라우요흐 고고도 연구기지를 

찾아 현지 연구시설에 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해발 약 3,571m에 

위치한 스핑크스 관측소(Sphinx Observatory)의 연구실을 살펴봤다.

이어 23일에는 베른대학교 응용물리학연구소에서 양 기관 연구진이 향후 공동연구 

방향을 논의하고, 공동연구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한국과 스위스에 마련된 공동연구사무소을 활용해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자

유공간 양자통신·양자광학 등 양자광기술 분야의 후속 공동연구 과제를 논의해 나

갈 계획이다.

이영락 GIST 고등광기술연구원장은 “한국과 스위스에 공동연구 거점을 마련한 것은 

양국 연구진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자유공간 양자통신과 양자광학 분야에서 양 기관의 강점을 살

린 공동연구를 구체화하고, 연구자 교류와 긴밀한 연구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GIST 고등광기술연구원은 2009년부터 베른대학교 응용물리학연구소와 레이

저·광학 분야 공동연구를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양자과학기술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부터 3일까지 GIST에서 열린 ‘2026 GIST 한-스위스 양자광기술 포럼’

에서는 양국 연구자와 관계자 약 70명이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연구 방안

을 논의했으며, 포럼 기간 중 양 기관은 양자광기술 분야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업

무협약(MOU)을 체결했다.


